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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고생소총수 임하나2관왕명중

3일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사격장에서열린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여자10ｍ공기소총결선

경기에서금메달을딴한국임하나가집중하고있다. /연합뉴스

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

여자10ｍ공기소총개인 단체전우승

단체전사상첫금메달…남자는동메달

한국여자소총 대표팀이 창원에서 처음으로 금

빛총성을울렸다. 여고생소총수 임하나(청주여

고)는2관왕에올랐다.

임하나-정은혜(인천남구청)-금지현(울산여상)

이출전한여자소총대표팀은3일경남창원국제사

격장에서 열린 2018 국제사격연맹(ISSF) 창원세

계선수권대회이틀째여자10ｍ공기소총본선에서

1886.2점을합작해세계신기록을수립하며단체전

우승을차지했다.

2위 인도(1879.0점)와 3위 독일(1874.4점)을

넉넉하게따돌린점수다.

남녀 통틀어 한국 소총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

단체전에서금메달을딴건이번이처음이다.

이와함께여자소총대표팀은은메달 2개, 동메

달 1개를기록중이던이번대회한국대표팀에첫

금메달을선사했다.

10ｍ공기소총단체전은본선경기에출전한동

일국적선수3명의점수를합산해순위를가린다.

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임하나는 이어 열린 여

자10ｍ공기소총결선에서251.1점으로우승을차

지하며2관왕에등극했다.

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소총 부문 개

인전에서금메달을획득한건임하나가최초다.

임하나는앞서열린본선에서 630.9점을획득해

1위, 정은혜는 630.7점으로 2위로각각결선에올

랐다.

결선4위안에입상한임하나와정은혜는2020년

도쿄올림픽출전권까지거머쥐었다.

남태윤(20 동국대학교)과 김현준(26 경찰체육

단), 송수주(27 창원시청)는 남자 10ｍ공기소총

본선에서1878.5점을합작해3위에올랐다.

남태윤이628.2점으로가장점수가높았고,김현

준(626.5점)과 송수주(623.8점)가 그 뒤를 따랐

다.

단체전 동메달은 한국 성인 남자대표팀의 이번

대회첫메달이다. 앞서대회첫날인2일한국주니

어대표팀이50ｍ권총에서은메달2개를수확한바

있다.

중국은1887.4점으로세계신기록을수립하며단

체전금메달을가져갔고, 러시아가 1884점으로은

메달을차지했다. /연합뉴스

리디아고다음달국내KLPGA대회첫출전

하이트진로챔피언십

뉴질랜드교포리디아고(한국이름고보경 사

진)가다음달국내무대에선다.

리디아고가오는10월4일부터나흘동안경기

도여주블루헤런컨트리클럽에서열리는한국여

자프로골프(KLPGA)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

십에출전한다고대회조직위원회가3일밝혔다.

리디아고가국내에서열리는KLPGA투어대

회에출전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.

올해 19회째를 맞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

KLPGA투어시즌네번째메이저대회이다.

리디아고는 한국팬들에게인사할기회가적

어 늘 아쉬웠다. KLPGA투어 메이저대회에 처

음출전하게돼영광이라면서 코스가어렵다고

들었다. 최고의선수가모이는만큼최선을다하

겠다고조직위원회를통해출전각오를전했다.

아마추어 때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

투어대회를제패하며 천재소녀로이름을날린

리디아고는최연소세계랭킹1위에오른바있으

며 올해 LPGA투어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우승

했다.

이번하이트챔피언십에는LPGA투어신인왕

을사실상굳힌고진영과일본에서활약하는김하

늘도출전한다.

KLPGA투어를대표하는오지현,최혜진,이정

은등간판선수들도빠짐없이출전할예정이다.

또 이 대회 1∼3회 챔피언이자 한국에서 8승,

LPGA투어에서 1승, 그리고일본에서 3승을올

린강수연(42)은은퇴식을하기로했다.

강수연은오랫동안하이트진로후원을받아왔

다. /연합뉴스

직전대회컷탈락딛고…알렉스데뷔5년만에LPGA첫우승

마리나 알렉스(미국)가 미국여자프로골프

(LPGA)투어 데뷔 5년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

누렸다.

알렉스는 3일 미국오리건주포틀랜드의컬럼

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(파72)에서 열린

LPGA투어캄비아포틀랜드클래식최종라운드

에서 7언더파 65를 쳐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

269타로우승했다.

이대회직전인 CP여자오픈에서컷탈락한알

렉스는 다행히다음주에도대회가열린다고인

스타그램에글을올렸다.

이런긍정마인드덕인지첫날 10언더파 62타

를쳐깜짝선두에나섰지만2, 3라운드부진으로

우승경쟁에서밀려난듯했던알렉스는이날8개

의버디를잡아내6타차역전극을연출했다.

알렉스는이대회디펜딩챔피언인스테이시루

이스(미국)의 캐디 트래비스 윌슨을 기용했다.

오는 11월에 첫 아이를출산할예정인루이스가

대회에출전하지못하면서일이없어진윌슨에게

알렉스가백을맡겼다.

알렉스에6타차, 2위와2타차선두로최종라운

드에 나선 브리티시여자오픈 챔피언 조지아 홀

(잉글랜드)은퍼트난조끝에 3타를잃어 4타차

2위(15언더파273타)로밀렸다.

신인왕레이스에서홀의추격을받는고진영은

홀의역전패로한숨돌리게됐다.

홀에 2타 뒤진 2위로 최종라운드챔피언조에

서경기를치른호주교포이민지는5오버파77타

로 부진, 4위(11언더파 277타)로 대회를 마쳤

다.박인비는2오버파74타를쳐공동30위(3언더

파285타)로3주만의복귀전을마감했다.

/연합뉴스

나달 윌리엄스US오픈테니스8강진출

디펜딩챔피언라파엘나달(1위스페인)이US오

픈 테니스대회(총상금 5300만 달러약 590억원)

남자단식8강에올랐다.

나달은3일열린대회7일째남자단식4회전에서

니콜로즈 바실라쉬빌리(37위조지아)를 3-1(6-

3 6-3 6-7<6-8> 6-4)로제압했다.

서브에이스7개를곁들이며경기를쉽게풀어간

나달은범실개수(19대59)도상대의3분의1수준

에불과했다.

나달은8강에서도미니크팀(9위오스트리아)과

대결한다.

팀은케빈앤더슨(5위남아공)을3-0(7-5 6-2 7

-6<7-2>)으로꺾고개인첫US오픈준준결승진출

에성공했다. 나달과팀은 신구흙신으로라이벌

관계다. 상대전적은7승 3패로나달이앞선가운데

둘은하드코트에서첫맞대결을벌인다.

여자단식 16강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(26위미

국)가카이아카네피(44위에스토니아)돌풍을잠

재우고2-1(6-0 4-6 6-3) 승리를따냈다.

이대회에서만6차례여자단식정상에올랐던윌

리엄스는2014년이후4년만의우승에도전한다.

2017년출산이후아직메이저대회우승이없는

윌리엄스는 이 대회를 통해 마거릿 코트(호주)가

보유한그랜드슬램24회우승에도전한다.

윌리엄스는 애슐리 바티(17위호주)를 2-0(6-

4 6-4)으로 누른 카롤리나 플리스코바(8위체코)

와8강에서대결한다. /연합뉴스


